
‘조선후기 역사소설의 변모양
상과 국제의식’에 있는 내옹을
인용하여‘이글은전란을 직접
체헌한 권칙이 강홍립 개인을
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
지 못하고 필요이상으로 지나
치게 폄시하는 데는 당시 집권
세력인 서인의 광해군대에 대
한 도덕적 우위를 재확인하려
는 의도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
보고 있다’는 말을 더하고 있
다.
작자는 흔히 익명을 할 수가

있던 시대였더라도 한 인물을
실명으로 하여 소설을 쓰는 것
은 쉽지 않아 상당한 결기가
필요했을 것이다. 이 소설을
선입견 없이 접근하여 작가의
작의와 작품성부터 분석하는
게 우선해야 할 터인데, 무두
들 신경이 광해군의 부도덕과
난정을 비호하고 인조의 혁명
을 불법화하려는 데로 편향되
어 명석을 잃은 느낌이다.
물론 이 소설은 강홍립이 생

존해 있는 동안에는 나올 수
없었을 것이다. 그러나 광해군
시대가 계속되고 인조반정이
일어나 정권이 바뀌지 않았더
라면 이 소설이 나올 수가 없
었으리라는 가설이 있다면 거
기에는 어떤 결정적 근거가 없
다. 그리고 서인이 아닌 대북
파의 선비들이라 해서 후금에
맹종했으리라고 볼 근거도 그
리 확실할 것같지 않다. 또한
이 소설이 이미 청나라가 상국
이 되어 그 압제를 받는 상황
에서 나왔으므로 작자는 이를
내놓으면서 자못 신변의 위험
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
라는 점도 연구자들의 안목에
서 배제되고 있는 것같다. 더
구나 이 소설을 익명으로 필사
해서 전한 사람들이 집권 서인
세력이 아니라 그로부터 불이
익을 받거나 소외된 재야인사
라는 점도 간과되고 있는 것이
다. 그야 어찌 되었든 신해진
교수의 해제는 다음과 같이 계
속된다.

강로전의 지은이는 권칙이
다. 이 작품의 말미에‘무언자
기無言者記’라는 기록이 있어
무언자가 누구인가가 문제인
데 중간본 충렬곡忠烈錄(김노
규金魯奎판) 제4권제가기술諸
家記述의‘출권칙소찬강로전
出權B所撰姜虜傳’이라는 기
록과‘김장군유사金將軍遺史
(이시항李時恒 편)’의‘출권칙
강로전出權B姜虜傳’이라는
기록을 통해서 권칙으로 확인
된다. 도한 성대중成大中의 기
록으로도 역시 확인되고 있다.
강로전의 창작시기는 작품

말미에 있는‘숭정경오추崇禎
庚午秋’라는 기록을 통해 강홍
립의 사후 3년인, 1630년(인조
8 )임이 확인된다. 이 시기 새
로 집권한 서인세력은 광해군
이 명에 대해 배은망덕하고 오
랑캐인 후금과 통호한 것을 반
정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
존명사대尊明事大와 척화론斥

和論이 시대적 이념일 수밖에
없었던 때이다. 강로전도 이러
한 시대적 이념을 충실히 작품
화한 것이다. 이후 누군가에
의해 곧바로 국문으로 번역되
어 민간에 전파되었으며, 이
국문 번역본은 다시 이건李健
( 1 6 1 4 - 1 6 6 2 )에 의해 한역되는
과정을 거치는 등 당대의 소설
향유에 있어서의 역동성을 보
여주는 작품이다.
강로전은 먼저 북한의 김춘

택에 의해‘화몽집花夢集’에
수록되어 있는 작자미상의 작
품으로 소개되었다. 이후 이
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
박희병에 의해 시작되었다. 그
는 우리 소설사에서 최초의

‘부정적 주인공’이 등장한 첫
사례로 이 작품의 중요성을 언
급하면서 작자와 창작시기, 형
식상의 특성 등 다양한 방면에
서 고찰하였다. 정환국은 임란
이후의 전란체험을 기록한 실
기류實記類와의 관련성에 초
점을 두고 작품의 형성과정을
파악하였으며 병자호란을 내
용으로 한 강도록江都錄과의
비교를 통하여 작품의 성격을
규명하고자 하였다. 권혁래權
赫來는 역사소설의 관점에서
강로전의 소설적 성격을 파악
하였는데 특히 강홍립과 정반
대의 인물인 김응하金應何의
역사적 관점을 고찰하고자 하
였다. 소인호는 지금까지 별견
된 이본 5종을 토대로 각이본
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본을 확
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. 이후
신승호는 강로전의 이본현황
에 대한 검토와 창작배경, 서
사원리에 대한 고찰을 하였으
며, 최웅권은 부정적 인물로만
평가되었던 강홍립이 이중 성
격의 소유자로서 형상화되었
음을 밝히고 있다. 요약하건대
작자와 창작 시기는 명확히 밝
혀진 것으로 보이나 강로전의
이본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선
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
진 그간의 연구성과는 한계가
있는 것으로 보인다.
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

강로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
음과 같다.
첫째, 강로전은 사실의 재현

을 통해 강홍립의 부조리한 성
격과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.
전란 이후의 있는대로의 현실
(사실)을 직조하는 새로운 형
식으로써 전란의 폭압과 함께
전란으로 인해 부침을 거듭하
는 인간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
작품인 것이다. 곧 그 당시의
역사적 변환기 상황과 함께 인
간적 파멸의 과정을 리얼하게
구현하고 있다. 이를 위해 어
떤 특정한 인물의 파란만장한
삶의 여정에 그와 연계되거나
그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역
사적 사건을 서로 갈마들며 재
현하는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
다. 이런 서술방식을 취하는
일군의 작품은 박태보전ㆍ윤
지경전ㆍ인현왕후전ㆍ김영철
전ㆍ임경업전 등이 있다. 결국

강로전은 강홍립의 파란만장
한 삶의 여정을 그리면서 요동
출병 및 정묘호란의 전말을 재
현하고 있다.
둘째, 강로전은‘강홍립이

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목숨
을 구걸한 최초의 조선 장수’
라는 고정된 서술시각에서 조
금도 벗어남이 없는 작품이다.
밀지만 핑계하며 안일하게 관
망하는 이야기, 적에게 항서降
書를 바치는 이야기, 적을 죽
이지 말라는 이야기, 적진에서
비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이
야기, 명나라 패잔병과 항왜抗
倭를 적에게 바치는 이야기,
후금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국
을 짓이기는 이야기 등을 통해
강홍립을 철저히 배신자ㆍ변
절자ㆍ반역자의 전형으로 형
상화하고 있다. 부정적 인물이
등장하는 작품으로 임경업전
도 있다. 이는 대부분의 작품
이 긍정적이고 용감한 인물을
주인공으로 삼는 것에 비하면
그 나름의 특징이라 하겠으며,
작가가 취한 서술시각에 의해
전형화된 부정적 인물형상인
셈이다. 전은 긍정적 인물을
입전立傳하여 그 미덕을 표창
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부
정적 인물을 입전하여 폄척하
는 경우도 있는데 강로전은 후
자를 이어받아 활용한 것으로
보인다. 작가의 이러한 숭명배
호적 서술시각에 대한 의의는

우선 당대적 맥락을 통해서 살
펴야 할 것이며, 또한 오늘날
의 현재적 입장에서 냉철히 재
검토되어야 할 것이다.
셋째, 강로전은 다양한 인물

형상이 나타난다. 강홍립을 비
롯한 박난영朴蘭英과 한윤韓
潤 등의 역신형, 김응하를 비
롯한 남이흥南以興과 김준金
浚 등의 충신형, 명나라 유도
독과 교유격, 그리고 후금의
누르하치를 비롯한 홍태시와
귀영가 등의 외국 장수형이 등
장한다. 특히 부정적 주인공의
인물형상 창조는, 고소설에 있
어서 역동적인 갈등구조의 조
성을 위해서 긍정적 주인공과
대등하게 겨루는 적대자의 성
격 창조가 필요하다는 측면에
서 보면 참으로 의의가 있다.
이 다양한 인물군이 등장하여
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이
강로전이다. 그 인물들을 평가
하고 형상화하는 작가의 시각
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.
넷째, 강로전은 작가 권칙의

다양한 독서 경험을 토대로 지
은 작품이다. 이 작품에서 활
용된 그의 다양한 독서 경험은
주석을 통하여 살펴보면 좀더
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으나 대
략 시경詩經ㆍ서경書經ㆍ논어
論語ㆍ맹자孟子ㆍ장자莊子ㆍ
사기史記ㆍ원사元史ㆍ명사明
史ㆍ자치통감資治通鑑ㆍ삼국
지三國志ㆍ고려사高麗史 외

각종 고사故事 및 시류詩類 등
이다. 이 외에도 이민환李民B
의 책중일기柵中日記, 강홍립
의 호중일기胡中日記, 조경남
趙慶男의 속잡록續雜錄, 김시
양金時讓의 하담파적록荷潭破
寂錄, 이긍익李肯翊의 연려실
기술燃藜室記述의 심하지역深
河之役 등의 기록과 흡사한 서
술대목이 강로전에는 많다. 이
와 같이 다양한 문헌 및 각종
소재를 실로 폭넓게 인거引據
하여 활용하고 있다. 따라서
강로전은 다양한 문헌에서 인
거하는 국면에 발생하는 취택
의 시각이 역사적 사건을 재현
하는 서술방식과 어떻게 습합
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
작품이다.

신해진 교수는 유몽인柳夢寅
의 어우집후집於于集後集에
있는 제권학관칙서정록題權學
官B西征錄을 근거로 들면서
국헌공이 2 0세 때인 1 6 1 8년에
이미 이문학관吏文學官으로서
외교문서 작성의 일을 하기 위
해 강홍립의 원정군에 종군하
여 심하深河 전투에 참전했다
고 보고 있다. 그리고 이듬해
1 6 1 9년에 살아 돌아와 서정록
西征錄이라는 시를 지었는데
이 시는 전하지 않거니와 이
시가 확대되어 소설로 창작된

52 0 0 9년 2월 1일 일요일 제122호

기축년己丑年 새해가 밝았
다. 2008년 무자년戊子年은
참으로 큰 시련의 해였다. 연
초부터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
급등하여 지구촌 산업을 혼비
백산케 하더니 후반에는 미국
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강타해
우리도 바닥모를 불황의 늪에
빠졌다. 대학교수들이 이같은
2 0 0 8년을 4자성어로 정리해
호질기의護疾忌醫와 토붕와
해土崩瓦解라 하였다. 호질기
의는 질환을 몸속에 감추어
기르면서 의원에게 보이기를
꺼리는 것이고 토붕와해는 흑
더미가 무너져 와해되는 것이
다. 미국의 뉴욕타임즈는 실
패F a i l와 임금삭감M a l u s이라
하였고 우리나라 취업포털 커
리어는 인터넷에 직장인은 은
인자중隱忍自重, 구직자는 난
중지난難中之難이라하였다.
새 정부가 출범해‘선진화

를 위한 전진’을 목표로 사회
통합과 경제살리기에 힘을 기
울였으나 대규모 촛불시위의
저항과 주요정책에 필사적 반
기를 드는 야당과 시민단체의
저지에 막혀 국가대사는 표류

를 거듭했다. 남북문제도 냉
각되어 앞뒤가 막힌 한해였
다. 핵문제 등으로 상생공영
相生共榮의 실마리가 풀리기
는커녕 꽁꽁 얼어붙어 답답함
만 가중되고 있는데 미국의
정부가 교체됨에 따라 북한의
향배가 달라져 우리 한반도의
안보정세는 또 불안해지고 있
다.
이렇게 바뀐 새해 2 0 0 9년도

전망이 밝지 못하다. 언제 이
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일 것
인가. 민초民草의 삶은 힘겹
고 초조하다. 우선 수출산업
으로 국민 거개가 먹고 사는
경제는 미국 오바마 정부 출
범후 보호무역정책이 시행되
면 그 영향이 클 것이고 우리
나라로서는 남북문제와 북한
핵의 해결도 전망이 어두운
게 우환이다. 역술인들은 북
한이 기축년 겨울에 한 해를
맞는 국난이 있을 것이라고도
하고 그쪽 최고권력층에 변전
이 있을 것을 예측하기도 한
다. 남한도 2 0 0 9 ~ 1 0년이 국
난의 해라 점치기도 하여 경
제난과 국론분열의 심화를 예

고하고 있기도 하다.
그러나 기축년, 소띠의 해

는 여유와 평화의 해라고 한
다. 소를 상징하는 축丑은 시
간으로 새벽 1 ~ 3시, 달로는
음력 1 2월이며 방향으로는 북
북북동이다. 소는 발굽이 둘
로 갈라져 음陰을 상징하며
그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
많아 씨앗이 땅속에서 봄을
기다리는 형상으로 보기도 한
다. 소는 대체로 참고 복종하
며 근면과 성실한 상징으로
통하며 일복이 많고 한번 마
음벅으면 반드시 해내는 기질
이나, 성이 한번 나면 감정을
조절 못하는 약점도 지니고
있다. 이러한 소띠의 해가 금
년이니 결국 이 한 해도 잘
견디고 이겨내게 되지 않을까
싶다. 우리나라는 유구한 역
사에서 하고많은 고난을 극복
해낸 것을 겨레의 자랑으로
삼고 있다. 가깝게는 5 0여년
전 6ㆍ2 5전쟁의 폐허에서 한
강의 기적을 이루고 거듭한
석유파동과 I M F사태 등의 역
경을 이겨낸 경험과 슬기를
가지고 있다.
기축년 소의 해를 맞아 우

리는 개인이나 문중사회나 국
가로나 간에‘천천히 걸어도
황소걸음’이라는 속담처럼 끈
기와 희망을 가지고 헤어나가
며 어려움을 이겨내 결국은
형통의 한해라 할 수 있게 되
기를 기원한다.

천천히 걸어도 소걸음

權 海 兆
편집위원

7면으로 계속


